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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A1) 폭염의 사회·경제적 영향과 대응 

김백조 ․ 김유준
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

1. 서론 
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도 증가할 것이다. 특히 폭염의 지속기간

이 증가하면 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. 폭염에 관한 연구는 폭염의 기후
특성, 장기예측성, 그리고 건강영향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. 한편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국지적이고 급격
한 기상변화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(정연식 등, 2009). 이와 같은 비반복적 교통혼잡비용을 줄
이기 위해서는 상세 기상관측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공간적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. 또한 도로기상 조
건 및 노면상태 확인을 위한 충분한 해상도 확보도 필요하다.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과학 측면에서 폭염
이 미치는 사회·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.

2. 자료 및 방법
폭염과 관련하여 환경부, 기상청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, 성균관대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, 보

도자료 등과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폭염이 미치는 사회·경제적 영향을 조사하였다. 먼저 우리나
라와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의 빈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. 또한 폭염의 위험성과 폭염
과 질병, 가뭄 그리고 경제와의 관련성에 언급하였다. 특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기상관
측차량을 이용하여 2018년 폭염 발생일에 서울시와 강원도 도심과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기온과 노면온도 변
화를 관측하여 그 결과도 발표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2018년 최악의 폭염 발생으로 강원도 홍천에 8월 1일에 41도가 기록되었으며 초열대야(최저기온이 30도 이

상인 날)가 강릉 3회와 속초 1회가 발생하였다. 올해 폭염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유럽, 북미 등 대부분 북반
구에서 발생하였다.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7월 한달의 폭염으로 11조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기온 
1도 오를 때 마다 노동력이 2%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. 또한 국내 폭염으로 인한 영향으로 배추, 토마토, 수
박과 돼기고기, 닭고기 가격은 상승하였고 반면에 폭염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애호박과 오이의 가격은 하락하
였다. 백화점 매출액과 방문객이 증가하였고 국립기상과학원의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2018년 여름
철 폭염 일에 대한 서울시와 강원도의 도심과 주요 고속도로의 기온과 노면온도를 연속적으로 관측하여 그 특
성을 분석하였다. 폭염이 나타난 날의 도심과 고속도로 상의 기온과 노면온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. 특히 
도로피복 재질이나 터널통과 전후와 도로살수 전후의 기온과 노면온도 변화는 고층 건물에 의한 차폐 효과 등
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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